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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2030대 여성의
미술치료 키트 참여 경험 연구

Studying Women's Experiences with Art Therapy Kits 
in the 2030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김보현*, 박보람**

Kim, Bohyun*, Park, Boram**

요 약 우리는 2030대 여성의 미술치료 키트 참여 경험 고찰과 도출된 결과를 통해 미술치료 키트를 수정 및 보완하

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 개발한 미술치료 키트를 2030대 여성들이 1개월간 체험한 후, 예술심리치료 전공자 8명,

비전공자 5명인 2개의 동질 집단을 구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최종적으로 100개의 전환된 의미단위, 16개의 하위 구성요소, 5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국내에 미술 혹은

미술치료 기반 키트 개발 및 경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우리는 미술치료 키트 경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감정 탐색 및 인식을 위한 몰입을 통해 축적된 미술치료 키트 결과

물을 기반으로 자신과 감정에 대한 통찰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이 미술치료 키트 개발의 필요성과 가

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개별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미술치료 키트의 결과물은 자신을 인식하는 증거물이

되어 미술치료 키트가 감정 탐색 및 인식의 도구와 감정의 변화 및 해소를 통한 치료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포커스 그룹 인터뷰, 2030대, 여성, 미술치료 키트

Abstract We aimed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art therapy kit based on the findings of a review of women's 
experiences participating in the art therapy kit in the 2030s. After women in their 2030s experienced the 
developed art therapy kit for one month, we organized two homogeneous groups of 8 art psychotherapy majors 
and 5 non-majors to collect data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alyzed them using grounded theory 
methods. In the end, 100 converted meaning units, 16 subcomponents, and 5 components were derived.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development and experience of art or art therapy-based kits in Korea, so it is 
important for u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experience of art therapy kits. In addition,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insights into themselves and their emotions based on the accumulated art therapy kit outputs through 
immersion in emotion exploration and recognition, and these experiences led to the participants' recognition of 
the need and value of developing art therapy kits. The individual and unique outcomes of the art therapy kits 
became evidence of self-awareness, confirming the therapeutic effectiveness of art therapy kits as a tool for 
emotion exploration and recognition and for emotional change and resolution.

Key words :  Focus Group Interviews, 2030s, Women, Art therapy Kits



Studying Women's Experiences with Art Therapy Kits in the 2030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 276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 마음보고서’에서는 “내가 부서져 버릴 것

같아 무서워요.”라는 존재론적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인의 마음에 위험신호가 켜졌음을

보고하였다[1].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시행

하고 있다. 5,511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27.8%가 정신 건강에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4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

강 문제는 절대 소수 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 모두 경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

최근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보건복

지부에서는 분기별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71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국

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14.9%)보다 여성이

(23.1%), 연령별로는 30대(27.8%)의 정신 건강 문제가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2022년 4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또한, 남성(15.3%)보다 여성(18.6%)

이, 30대(24.2%)의 정신 건강 문제가 높다는 결과가 도

출되었다. 성인들은 어떻게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 묻는 응답에 가족(63.79%), 친구 및 직장동료

(20.41%), 정신 건강 전문가(3.49%)에게 심리적 지지를

얻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10.13%는 심리적 지지자

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4.29%)와 30대(13.62%)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 의사는 60.2%였으나 그에

비해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12.0%로 낮았

으며, 실제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도 12.1%로 크게

높지 않았다. 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경험하는

징후가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는

2030 세대 중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

나 보통 부족한 자신의 탓이라는 자기 책임론을 내면화

하여 혼자의 힘으로 버티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3]. 이 과정에서 2030 세대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징후는 ‘우울’과 ‘불안’이다[4-5]. ‘대한민국 마음보고서’

에서는 우울증은 마음의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 불안증

은 급격하게 배터리가 뜨거워지는 상태라고 정의하였

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일정한 양이 흘러들어오고 빠

져나가도록 만들어진 컵으로 비유하였다. 흘러들어오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적으면 컵은 가득 차게 되는데

이는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로 컵이 가득 차서 넘치기

전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1].

인간은 진화 과정에 적응하기 위해 감정을 발달시켰

다[6]. 감정은 인간의 근본적인 힘으로 우리는 감정을

통해 기본적인 욕구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위

협받을 때, 감정적 에너지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감정은 언어로 정의하기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감정이

인지와 만났을 때,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 에너지에 압도당하

게 되면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고, 개인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감정은 개인의 삶에

서 무시하거나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생존과 적응을

위해 직면해야 한다.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감정을 중요

한 주제로 다루고, 인식 및 수용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7]. 매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상황이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

하게 하여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감정을 지각하고, 스스로 감정의 주인이

되어 자기 및 관계의 성장, 타인의 감정과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

최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는 2030대를 대상으로

마음 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심리 지원을 시작하

였다[9].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1.7%가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10]. 응답 수가 많지 않지만

10~50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예술심리치

료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청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지역

별 사업 성과를 통해 2030 세대는 생활공간과 밀착되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상담을 선호하

고 효과성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3]. 이에 본 연

구자는 매일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인식 및

통찰을 도울 수 있는 미술치료 키트 개발의 필요성을 느

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매년 진행하던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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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처방전’ 프로그램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

민을 대상으로 미술 기반 키트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

로 시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자는 참여자 중

7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분석하여 연구 결과

를 도출하였다. 참여자 모두 미술 기반 키트를 활용한

비대면 미술치료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개인

참여자는 키트 작업 과정에서 몰입감과 성취감, 창의적

활동을 통한 정서적 환기를, 가족 구성원과 함께 키트

작업을 진행한 참여자는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였다. 또

한, 미술 기반 키트를 활용한 비대면 미술치료 연구가

전무한 실정임을 발견하고,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의의

가 있다[11]. 그러나 모든 현대인에게 치유는 필요하지

만, 필요한 대상에게 적합한 예술 치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12]. 이에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해 정신 건강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심리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2030대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

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편안한 환경에

서 심리·정서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

발과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4-5], [13-21]. 그러나 심리·

정서적 문제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한계

가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미술

활동을 통해 심상을 시각화하고 문제해결의 도구가 되

는 미술치료 키트를 개발하고자 한다[22]. 이러한 과정

은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머리로 생각하는

대신 손으로 직접 만들고 조작하면서 생각하는

‘Thinking with your fingers’ 개념과 유사하다[23]. 이

에 본 연구자는 놀이와 예술을 즐기는 성인들의 탈출 및

휴식 수단으로 키덜트 감성을 대변하는 레고 블록을 미

술치료 키트에 접목하였다[24, 25]. 실제 레고 그룹에서

2018년부터 조사한 ‘레고 플레이 웰스토리 2020’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약 70%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으며, 80% 이상은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

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26].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

로 성인의 마음챙김 연습을 위한 레고를 개발하였다

[27]. 또한, 미술치료에서 레고 블록을 매체로 활용한 선

행연구는 많다[28-34]. 선행연구에 따르면 레고는 사람

들에게 친숙하여 진입 장벽이 낮고, 유희성 때문에 치료

에 참여하거나 작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24, 35].

2030대 여성은 본 연구자가 개발한 미술치료 키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 자신의 미술치료 키트 경험을

생생하게 인터뷰해 줄 수 있는 적합한 대상일 것으로 생

각한다. 이에 미술치료 키트 경험 집단은 예술심리치료

전공자 8명, 비전공자 5명인 2개의 집단을 구성하여 포

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2030대 여성의 미술치료 키트 참여

경험 고찰과 도출된 결과를 통해 미술치료 키트를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2030대 여성의 미술치료 키트 참여 경험은 무엇인가?

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은 해당 주제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동질 집

단을 구성하여 토의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36].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일반적인 그룹 인터뷰

와는 달리 목적, 규모, 집단구성, 운영과정에서 특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접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단을 구성하고 토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찾아가는 것이다[37]. 일반적으

로 연구 목적에 적합한 5~10명의 참여 대상자를 목

적 표집(purposive sampling)한다[36, 37, 38]. 이에

본 연구자는 개발 중인 미술치료 키트에 대한 전반

적인 경험을 고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

의 목적에 부합한 참여자를 목적 표집과 눈덩이 표

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선정하였다. 최종적

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예술심리치료 전공자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미술심리치료 전공

생 4학년) 8명과 비전공자 5명 두 집단이다. 연구

참여자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인구학적 특성
Table 1. Research participant demographics

분류 연구 참여자 연령(세) 직업

집단1

예술심리치료

비전공자

A 30 초등교사

B 35 방과후음악교사

C 36 임용고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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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및 자료 수집

1) 미술치료 키트

본 연구 도구인 미술치료 키트 개발은 전주대학교

‘2022 JFAS Program’(2022.11~2023.01)을 통해 시작되

었다. 본 연구자는 미술치료 키트 개발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국내·외 미술치료 및 상담 관련 키트를 고찰하

였다. 감정을 탐색하고 인식하는 키트들은 많이 개발되

고 있으나 미술치료의 장점인 직접 손으로 창작하여 감

정을 탐색하고 인식하는 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주 1회 아이디어 회의(2022.11~2023.06), 미술치료, 디자

인, 마케팅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술치료 키트를 개

발하였다. 이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의

미술치료 키트 경험을 고찰하고, 미술치료 키트를 수

정·보완하고자 한다.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인터뷰 질문은 5단계로 시작 질문(opening question),

도입 질문(introducting question), 전환 질문(transition

question), 주요 질문(key question), 마무리 질문

(ending question)으로 구성하였다[39-40]. 시작 질문은

참여자가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모두가 짧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도입 질문은 토론 주제를 소개하는 질문으

로 주제와 밀접해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전환

질문은 주요 질문으로 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주요 질문은 연구에 핵심이 되는 질문을 한다. 마무리

질문은 토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37]. 지

도교수의 감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질문

지는 표 2와 같다. 두 집단의 인터뷰는 각 1회, 1시간 30

분 소요되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 중인 미술

치료 키트 A, B 두 가지 유형을 1개월간 경험 후, 예술

심리치료 전공자 8명, 비전공자 5명으로 구성된 두 집단

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하는 질적 연구이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체크하여 인식 및 통찰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기

회가 될수 있으나 심리적 어려움을호소하는 연구 참여

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 참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전문가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여성의 미술치료 키트 참여 경

험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사 자료

는 근거이론 방법으로(Grounded theory methods) 분석

하였다[36]. 분석 자료는 지도교수를 통해 감수받고, 미

술심리치료 석사학위취득자 1인, 상담학 박사학위 과정

생 1인에게 동료보고 받아 수정하였다. 연구의 자료 분

석 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Table 2. Focus group interview questionnaires
시작

질문
§ 자기소개 해주세요.

도입

질문
§ 미술치료 키트 경험 참여 동기는 무엇인가요?

전환

질문

§ 평소 감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 감정을 탐색하고 인식하기 위한 개인적 방법이

있나요?

§ 미술치료 키트를 안내받았을 때, 어땠나요?

주요

질문

§ 미술치료 키트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은 어땠나

요?

§ 미술치료 키트의 가치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다른 제품과의 유사성이나 차별성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시나요?

§ 키트의 개선 및 보완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

요?

§ 미술치료 키트가 활용될 수 있는 대상이나 환

경이 있을까요?

마무리

질문
§ 추가적인 의견을 이야기해주세요.

D 32 취업준비생

E 31 초등교사

집단2

예술심리치료

전공자

F 22 대학생

G 22 대학생

H 23 대학생

I 23 대학생

J 22 대학생

K 23 대학생

L 22 대학생

M 22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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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적 연구 평가 기준(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가지

기준을 따랐다[41]. 첫 번째 기준은 사실적 가치(true

value)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사 자료와 연구 분석 결

과를 연구 참여자가 확인(member checking)하고, 지도

교수를 통해 감수(auditing)받았다. 두 번째 기준은 적용

성(applicability)으로 미술치료 키트에 이해와 관심이

많고,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자기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세

번째 기준은 일관성(consistency)으로 연구의 모든 과정

을 지도교수에게 감수(auditing)받았다. 네 번째 기준은

중립성(neutrality)으로 연구자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연구 시작 전 연구자의 경험과 가치관 및

편견과 선입견 등을 검토하고, 연구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의 미술치료 키트 참여 경

험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하고, 근

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100

개의 전환된 의미단위, 16개의 하위 구성요소, 5개

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 주제에 따른 참여

자의 구체적인 경험의 의미는 표 4와 같다.

1. 미술치료 키트 사용 전 감정 경험

연구 참여자들의 키트 경험 전 감정 탐색 및 인식의

필요성과 감정을 다루는 개인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

았다.

1) 감정 탐색 및 인식의 필요성

감정 탐색, 인식, 통찰 과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

식하지 않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을 위해,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심리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작업 과정

으로 감정 탐색 및 인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최근에 내 상태를 인지하고 스스로 감정 조절을 잘해

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신경을 써야겠다

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정들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해 주신 게 공감이 되었어요. (A)

딱히 감정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인식을 해야겠다, 분석

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C)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지 주변 사람들을 잘 대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내 감정이 잘못된 게 있는지

살피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좀 나아

지고 평화롭고 잘 지내게 되지 않을까 해서 (D)

조금 슬프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면 내가 왜 슬프지?

왜 우울하지? 이 감정이 어디서 온 거지? 분석해요. 그

게 파악되면 조금 해소가 되더라고요. (E)

생각을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부정적인 감

정이 들면 없애고, 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F)

평소에 슬픈 감정을 많이 느껴서 왜 나는 이렇게 슬픈

감정만 많이 느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감정을 두려워

했어요. (L)

표 3. 자료 분석 과정
Table 3. Data analysis process

자료 탐색(exploring the data)

자료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사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었다.

ê

자료 코딩(unitizing the date)

자료의 부분들이 식별되고 조직되어 분석할 수 있도록

코딩하여 구성단위를 결정한다.

ê

코드 범주화(categorize the codes)

코딩된 구성단위의 관련성을 찾아 범주로 그룹화한다.

ê

핵심 개념(key concepts)

자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상위, 하위 수준의

코드로 그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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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2030대 여성의 미술치료 키트 참여 경험의 의미
Table 4. Meanings of women's experiences with art therapy kits in the 2030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전환된 의미단위

미술치료 키트

사용 전

감정 경험

감정 탐색

및 인식의

필요성

감정 탐색 및 인식을 통해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이 가능함
감정 인식 및 조절을 통해 타인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함
처리되지 않은 자신의 감정이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감정을 다루는 것이 심리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작업이라는 인식을 함
감정 탐색 및 인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

감정 탐색, 인식, 통찰 과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음

감정을 다루는

방법

개인적으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없음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냄

자극이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 몰입함
주의 분산 및 환기를 통해 감정을 전환함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원인을 파악 및 분석함

부정적인 감정을 힘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함
온라인 플랫폼의 감정 달력을 활용함

다양한 예술(글쓰기, 영화, 음악, 요리 등)을 활용함
일기를 작성함

미술치료 키트

첫 경험

미술치료 키트

체험 참여

동기 및 기대

자기 이해의 도구로써의 기대감
심리적 안녕 및 감정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욕구를 느낌
메모하는 습관으로부터 감정을 기록하고 싶은 욕구를 느낌
감정을 다루는 일기 쓰기와 키트의 차이에 대한 호기심
감정과 블록이라는 흥미로운 매체에 대한 호기심

미술치료 키트의

첫인상

블록이라는 소재의 신박함
새롭고 귀여운 장난감 같은 디자인에 대한 호기심
세분화된 다양한 감정에 대한 흥미를 느낌

키트를 활용해서 감정을 다루는 것에 대한 막연함
상업화 시 구매 욕구 자극에 대한 의문이 듦
쉽고 유희적으로 다가온 키트 사용 방법
키트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한 가지 감정만 축적되는 것에 대한 걱정
감정이 축적된 결과물에 대한 궁금증

미술치료 키트의

지속적 경험

유희성

블록이 동심을 불러일으키고,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함
손으로 직접 블록을 찾고 꽂는 방식이 유희적임
워크시트에 색을 칠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유희적임
개인 고유의 키트를 자유롭게 꾸미는 작업이 유희적임

지속성
키트 지속 기간은 최소 14일, 최대 20일임

키트를 지속하지 못하고 빠진 날들이 있어 속상함
감정을 돌아보고 싶지 않은 날에는 키트를 진행하지 않음

영향력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기 위한 몰입 경험을 함
괜찮은 척하지 않고, 솔직한 자기표현을 하는 계기가 됨
감정 탐색 및 인식의 연습을 통해 심리적 편안함을 느낌

심리·정서적으로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느낌
내담자와 감정 작업 진행 시 치료사로서 전문성이 향상된 느낌이 듦

축적된 결과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통찰함
자신을 가장 휘청거리게 만드는 원인을 파악함

자신이 느끼는 감정 패턴 인식 및 대처 방법을 찾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인식함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상황 및 감정을 연결 지어 생각하는 계기가 됨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고, 감정과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게 됨

감정이 다채로워지고, 스스로 채워져 간다는 느낌이 듦
키트가 감정을 담아주고, 중간 대상이 되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듦

키트 사용 전·후의 차이 및 변화를 느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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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

보편성이 강조되는 애플리케이션보다 개별화된 창작물을 얻을 수 있음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경험할 수 없는 촉각적 경험이 가능함

키트의 소재가 재활용이 가능함
블록이라는 매체가 주는 유희성과 호기심
일기보다 간편하고 부담이 덜 함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닌 인식하고 통찰하는 도구가 됨

어려움

상태와 기분을 구분하기가 어려움
평의한 하루에 대한 감정을 정의하는 것이 어려움

흘러가는 순간의 감정을 파악하기 어려워 특정 사건에 대한 감정을 기록함
감정을 설명하기 어려워 키트 앞에서 마음이 복잡해짐
감정에 대한 설명을 매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하루를 돌아보기 싫은 날은 감정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싫었음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듦
결과물을 통해 슬픈 사람이 된 것 같아 슬퍼짐
감정을 안고 잠들지 못하는 힘든 날이 있었음

분류된 감정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찾는 것이 어려움
감정이 범주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 자신의 감정이 정확하게 인식되는 것인지 의문이 듦

키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작업이 됨

미술치료 키트

개발의 필요성

미술치료 키트의

가치

키트의 결과물이 자기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인식하는 증거물이 됨
감정 탐색 및 인식 과정이 통찰력을 향상시킴

키트 결과물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셀프처방이 가능함
감정에 따른 문제나 어려움을 처리하고 개선하는 것에 도움이 됨

처한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됨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됨

감정을 다채롭게 느낄 수 있는 도구로 의미가 있음
감정의 변화 및 해소를 통해 치료적 효과를 경험함

감정 탐색 및 인식을 통해 건강한 심리적 상태, 유희적이고, 유익한 삶이 유지됨
미술적 요소 및 활동 기반 키트의 결과물이 작품이 되어 작가가 된 것 같은 성취감을 경험함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기록됨

미술치료 키트

추천 대상

자신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감정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
배우자(부부 및 커플)

청소년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중년

미술치료 키트

활용 가능 환경

유아기부터 감정 탐색 및 인식의 훈련 도구로 활용
학교에서 학생들의 감정 파악 및 훈련 도구로 활용

심리치료 및 상담에서 활용

미술치료 키트

보완사항

감정 목록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성
감정 없음이나 아무 생각 없음의 감정 추가의 필요성

소재 및 재료
색깔 스티커 활용의 필요성

구성품 불량 문제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용의성

및 디자인

보관, 이동, 편리한 작업, 비밀 유지가 가능한 패키징의 필요성

대상자 설정과 특성에 따른 키트 개발과 활용의 필요성

방식 및 방법

키트 사용 방법의 단순화 필요성
감정을 수치화하여 표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키트 사용 전 감정에 대한 설명 및 안내의 필요성

사용자가 감정을 이해, 인식, 정의 내리는 과정을 선행하는 것의 필요성
하루 중 특정한 시간대, 자신을 지배한 감정을 탐색 및 인식하는 방법 변화의 필요성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솔루션 제공의 필요성
대상의 특성에 따라 사용 방법을 변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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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어

요. (M)

2) 감정을 다루는 방법

개인적으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없는 참여자도 있

었으나, 대부분 예술 등의 도구를 활용하거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감정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는 감정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흘러가게 두면 감정이 리셋되는 것 같아

요. (중략) 저는 매일 경험했던 일이나 감정을 기록하는

일기를 통해 감정을 다루는 것 같아요. (A)

결혼 전에는 일기를 썼는데 지금은 아예 노력하지 않

아요. 그냥 가사 없는 연주 음악 들으면서 기분을 풀거

나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 자극을 덜 받는 곳을 찾아

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B)

싸이월드 있을 때는 감정 달력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

아요. (C)

다른 걸로 주위를 분산시켜야 제가 그 감정에 집중을

좀 덜 할 수 있어서 그냥 지금 상태와 가장 다른 일을

해서 환기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계속 새롭게 찾아

요. (D)

가끔 쳐지는 날들은 그냥 글을 써서 풀어내든지 아니

면 슬픈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해소해

요. (E)

저는 요리를 할 때 감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L)

심리치료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무

조건 당장 소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부하고 나서

부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서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하면 힘으로 사용할 수 있을

지 생각이 들었고,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

아요. (M)

2. 미술치료 키트 첫 경험

연구 참여자들의 미술치료 키트 경험 참여 동기 및

기대와 미술치료 키트에 대한 첫인상을 살펴보았다.

1) 미술치료 키트 체험 참여 동기 및 기대

연구 참여자들은 감정, 심리적 안녕, 감정을 기록하

고 싶은 욕구, 감정과 블록이라는 흥미로운 매체에 대

한 호기심, 자기 이해의 도구로의 기대가 미술치료 키

트 체험 참여 동기라고 진술하였다.

내가 일기를 쓰면서 정리하는 것과 키트로 감정을 정

리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금 궁금했어요. 그리

고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내가 한 달 동안 이랬구나

라는 게 정말 확 와 닿을지도 궁금해요. (A)

평소 저의 심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 실천이 어렵더라고요.

키트에 대해서 듣다 보니 맨날 제가 고민하던 것을 실행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동했던 것

같아요. (B)

감정을 통해서 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요. (H)

감정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카테고리로 묶

는 게 조금 흥미로웠어요. (I)

저는 평소에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서 감정을 다른 방

식으로 기록해볼 수 있어서 한 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

리고 매체가 장난감같이 생겨서 흥미롭고, 호기심이 생

겨서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L)

2) 미술치료 키트의 첫인상

키트에 대한 첫인상으로는 매체, 키트 진행 과정 및

사용 방법,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걱정 등이 나타났다.

귀엽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걸 이제 나중에 상업화한다고 생각했을 때 구매하고 싶

을 만큼의 욕구가 드는 디자인이나 방식인가라는 의문

은 조금 들었어요. 방식은 쉬워서 사용하기 편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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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들었어요. (A)

장난감 같아서 귀엽고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키트가 간단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 되었어요. (B)

블록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었는데 막상 실

물로 받아 보니까 되게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정

을 여기다가 적는다는 게 약간 막연하다는 생각도 들었

어요. (C)

일기나 이런 걸 잘 기록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걸 일단

한 달 동안 일정한 시간에 매일 매일 할 수 있을까? 잘

해야겠지? 라는 생각과 이걸 한 달 동안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E)

3. 미술치료 키트의 지속적 경험

연구 참여자들의 1개월간 미술치료 키트 경험을 통

해 키트의 유희적인 측면, 영향력, 다른 키트와의 차별

성, 키트 사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1) 유희성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블록과 미술 매체 그리고 손

으로 직접 창작하는 과정에서 유희성을 경험하였다.

블록 끼우는 것, 끼울 때 소리, 색칠하는 것 다 좋았어

요. 그래서 사실 한 개 붙이고 끝나니까 아쉬웠어요. (B)

처음에 달력 생성할 때 기대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꾸

몄던 거, 블록이 동심을 유발해서 꽂는 것하고, 색깔 찾

아서 색칠하는 것도 유희 측면에서 좋았어요. (C)

레고라는 점에서 흥미도 있어요. (I)

그림 그리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자신만의 그런 감정

달력을 꾸미는 것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K)

2) 지속성

1개월간 경험 중 지속성이 유지되는 기간은 최소 14

일, 최대 20일이었다. 감정을 돌아보기 싫은 날은 키트

를 진행하지 않은 참여자도 있었고, 키트를 진행하지

않은 날은 키트의 결과물이 축적되지 않아 속상함을 느

끼는 참여자도 있었다.

2주 정도 하고 솔직히 그러니까 최대 20일이었던 것

같아요. (C)

초반에는 감정 달력 참여가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진

행하다 보니 워크시트 페이지(15일 기준) 넘어가면서

조금 빼먹은 날도 있어서 속상하기도 했어요. (D)

블록을 붙일 때 자기 전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정

적 감정이 많아서 붙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L)

3) 영향력

키트 사용 전과 후의 차이나 변화를 느끼지 못한 참

여자도 있었으나 대부분 감정 탐색 및 인식을 위한 몰

입을 통해 축적된 결과물을 기반으로 자신과 감정에 대

한 통찰의 경험이 많았다.

저는 괜찮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괜찮아지려고 노력

했었거든요. 근데 키트를 해보니까 굳이 내가 괜찮아지

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정신과에서 상담

도 받고, 약물도 복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 키트를 하면서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그

리고 감정 패턴을 통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

어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으려면 밍기적 대지말고 일해

야겠다고 생각했어요. (B)

사용한 한 달 동안은 감정에 대해서 민감해지려고 되

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달만큼 내 감정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C)

저를 가장 크게 휘청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D)

이게 나의 상태인지 기분인지를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적이 많았고, 필요성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들고, 큰 의

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도 보면 귀

엽고 예쁘긴 한데 저는 전과 후의 큰 차이점이나 깨달음

을 얻지는 못했거든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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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감정을 찾아서 붙이고 적는 과정에서 마

음이 더 편안해지고, 감정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마무시

한 것만은 아니구나 느끼게 된 것 같아요. (F)

밤이 되면 약간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지치고, 무미건

조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침 시간에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그날 하루에 강렬했던 감정

이 분노였던 거지 저는 생각보다 되게 기쁨을 되게 많이

느끼는 편이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날이 좀 힘들다는 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키트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알아주는 느낌도 들고 (G)

순간의 제 감정을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

던 것 같아요. (H)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힘든 날이라고 정의하고 지나

가지 않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

끼기도 하는구나 하고 점점 알아가다 보니 뭔가 더 다채

로워지고,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키트가 감정을

담아준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I)

생각보다 제가 불안이 좀 많은 사람이라는 걸좀 알게

되면서 나를 조금 더 살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J)

감정을 받아들이고 나를 온전히 느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니

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랑 감정

을 연결해서 이렇게 적어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표현

해야 할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

었어요. (K)

마지막 날이 되니까 결과물이 축적돼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평소에 감정을 대하는 저만의 패턴

이 있어서 이걸 항상 깨고 싶었고, 깨야 하는 순간이 있

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키트가 패턴을 깰 수 있게 돕는

작업이 되었어요. (L)

4) 차별성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키트가 다른

키트와 비교하여 블록이라는 매체가 주는 유희성과 호

기심으로 부담이 덜하고, 촉각적 경험을 통해 개별화된

창작물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을 인식하고 통찰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재활용 (A)

일기보다 간편하고 압축적이라 부담이 덜했어요. (B)

시중에 다이어리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귀찮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키트는 단순하고 한 번

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웠던 것 같

아요. (F)

만다라 색칠하기, 명상 같은 작업은 보통 생각을 비우

는 것이 목적인데 키트는 감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조

금 더 생각하고 인식하게 돕는 것 같아서 차별점이 느껴

졌어요. 그리고 블록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이 흥

미롭고, 재미있어서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J)

5)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키트를 체험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들을 보고하였다.

내 하루를 대표하는 감정을 찾는 것과 사실 피로감이

느껴졌을 때의 감정은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좀 어려웠

어요. (A)

내가 내 감정을 순간에딱 읽어내는 것이 제일 어려웠

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피곤한 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애매했었고, 평이한 하루를 보냈을 때

의 감정이 뭔가 딱 정의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C)

감정을 돌아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

었어요. 특히 감정을 설명하는 일이 어려웠고, 달력 앞

에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날

은 구구절절 감정을 설명하게 되었는데 뭔가 일기 같아

서 길게 쓰는 건 별로라고 느껴졌어요. 어떤 날은 하루

를 돌아보기 싫은 날이었는데 감정과 색을 고심해서 고

르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싫을 때도 있었어

요. 사실 그렇게까지 슬프진 않았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내가 슬픈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슬프기도 했어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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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니 거의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키트를 했는데 감정

을 안고 잠들게 되는 게조금힘든날도 있더라고요. (D)

다른 사람이 저의 걱정, 슬픔, 괴로움을 아는 게 싫기

도 하고, 저도 붙이기 싫어서 감정을 적는 것을 꾸준히

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오히려 그냥 그날의 감정을 적

었어요. 저는 작업 과정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래서 제가 기억하고 싶은 기분이나 어떤 걸 느꼈을 때만

세부적으로 작성했어요. (J)

세부적으로 감정을 적는 칸이 있었는데 저는 좀 어려

웠어요. 숨기고 싶은 그런 깊은 감정들을 쓰고, 붙여서

보여진다는 게 약간 그랬고, 전반적으로는 기분이 좋았

는데 딱 그 시간대에서 이 기분이 들었다는 걸로 딱 이

렇게 뭔가 정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L)

저는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문

성인 것 같아요. 제가 제 감정을 탐색하고 인식하는 활

동을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처음이라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그냥 기분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

라 조금 더 명료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내담자에게 적용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M)

4. 미술치료 키트 개발의 필요성

1) 미술치료 키트의 가치

연구 참여자들은 미술치료 키트를 1개월간 체험하여

경험한 긍정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미술치료 키트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진술하였다.

저는 키트를 하면서 나를 아는 시간이 된 점이 키트

의 의미인 것 같았어요. 키트를 통해 나를 위한 시간, 나

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의미와 가치가 크다

고 생각해요. 나의 심리적 상태가 건강해야 삶이 즐겁

고,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정을 탐색하고 인식하는

키트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미술적 요소와 활동이 들어가서 좋았어요. 특히 나의 감

정이 하나의 작품으로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가

된 것 같고 성취감도 느껴졌어요. (B)

내가 왜 주로 어느 상황에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내가

좀 기쁠 때 어떤 상황에서 기쁜지 이런 거를 좀 알고 나

면 이제 미리 내가 이런 상황이 또다시 되풀이될 때 이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C)

감정은 늘 귀찮아. 나를 힘들게 하고 일의 효율을 떨

어뜨리게 하는 귀찮은 녀석들이라고 약간 생각나는 느

낌이 있더라고요. 사실 감정은 인간이라면 다 느끼는 건

데 감정이 왜 이렇게 귀찮은 존재가 됐을까 좀 안타깝기

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키트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결과물이 저 자신을 인식하는 증거물

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의 나의 상태를 보

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어땠는지 돌아보고 나한테 필요

한 게 뭔지 셀프 처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

어요. (D)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았어요. 꼭

감정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처한 상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F)

평소에 그냥 맨날 화나 있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

렇게 세 가지로 감정을 단정 지어 생각했었는데 키트를

하면서 감정이 다채롭고 그동안 정말 중요한 감정들도

많이 흘려보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키트의 필요성

을 느끼게 되었어요. (G)

기억에 남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씻고

나와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와서 침대

에 앉았는데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너무 그날

이 생각이 나고, 심지어 블록을 붙인 순간까지도 기억이

나요.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의 기록이 남는다는 게

키트의 가치나 필요성처럼 느껴졌어요. (J)

2) 미술치료 키트 추천 대상

연구 참여자들은 1개월간 미술치료 키트 경험을 통

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미술치료 키트를 적용할 수 있

는 다양한 대상을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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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분노도 쉽게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

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 성인

이 됐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

고 남편이 이걸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B)

자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자기감정을 들여다보기

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의

감정에 요동을 치거나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

이 하면 자기감정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

키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면 본인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친구들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

어요. 자기감정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는 되게 의미 있게 적용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청소년들

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상담 선

생님하고 꾸준히 작업하면 결핍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또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인생

의 웨이브를 겪는 중년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인

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D)

요즘 MBTI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다들 자기에 대해

좀 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데 바쁘다 보니까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

고 해서 바쁘고 개인적인 현대인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

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G)

20대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와 학생일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치료사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고

작업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일반 성인들은 어려워할 것

같아서 키트를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J)

감정 기복이 심한 친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혼란스

러움이 있을 텐데 키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L)

감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어

요. (M)

3) 미술치료 키트 활용 가능 환경

연구 참여자들은 1개월간 미술치료 키트 경험을 통

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미술치료 키트를 활용할 수 있

는 다양한 환경을 추천하였다.

상담 선생님이 키트를 개인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것

도 좋을 것 같아요. (A)

등교하자마자 아침 활동이나 하교할 때 혹은 알림장

쓰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감정을 함께

탐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실에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E)

치료 현장에서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

5. 미술치료 키트 보완사항

1) 감정 목록

연구 참여자들은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감정과 키

트 시작 전 참여자들이 감정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

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

성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진짜 표시하기 힘든 어떤 날은 진짜 무 라고 썼어요.

아니면 물음표, 아무 생각 없음, 이렇게 쓴 날도 있어요.

언제 왜 그랬는지 생각할 그럴 것도 없이 그냥요. (A)

감정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던 사람이거나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나 감정에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어

려움 없이 잘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이

라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 (C)

2) 소재 및 재료

연구 참여자들은 블록과 채색 도구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와 개발된 키트에는 다양한 색의 많은 블록이

사용되기 때문에 구성품 불량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블록 하나가 이렇게 들려서 나오더라고요. 블록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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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A)

색깔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부피 면에서 나쁘지 않겠

다. 어쨌든 찾아서 붙이는 거니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

을 한번 해봤어요. (C)

3) 용이성 및 디자인

연구 참여자들은 키트를 사용할 구체적인 대상자 설

정을 통해 특성에 맞는 키트 개발의 필요성과 보관, 이

동, 편리한 작업, 비밀 유지가 가능한 패키징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다.

키트 펼쳤을 때 한 번에 딱 다 나오면 좋긴 할 것 같

아요. 사실 바깥에 나가서 자는 일도 몇 번 있긴 했었는

데 이거를 들고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패

키지로 이거 하나 딱 들고 나가면 딱 펼쳐서 하고 딱 덮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C)

조금 더 비밀스러우면 온전히 나를 표현할 수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J)

4) 방식 및 방법

연구 참여자들은 키트 사용의 단순화, 감정의 수치

화, 감정 탐색 및 인식하는 방법의 변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저는 그래서 여기 감정 옆에다가 그 감정을 얼마나

느꼈는지 상징적인 기호랑 개수로 표시했거든요. (B)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도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간단한 설명을 통

해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감

정을 처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내했

던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D)

하루에 나를 가장 크게 지배했던 감정을 적으라고 하

면 행동을 수정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

대상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라든지 개수를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F)

키트는 괜찮은데 적고, 붙이는 사용 방법이 귀찮아서

좀 단순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J)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제가 인식한 다양

한 감정을 대처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키트

에 대한 안내를 할 때, 감정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안내

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내가 이 감정

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 내리는지에 대한 작업

이 같이 이루어진 후에 키트를 경험하면 더 좋을 것 같

아요. 하루에 특정한 시간대의 감정을 탐색하고 인식하

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아침 달력 그것도 재미

있을 것 같아요. (M)

Ⅳ. 결론 및 논의

우리가 개발한 미술치료 키트를 2030대 여성들이 1

개월간 체험한 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

를 통한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미술치료 키트 경험 전 감정 탐색, 인식, 통찰 과정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미술치료 키트 체험을 통해 키트의 필요성과 가

치를 인식했다고 보고한 참여자의 경험은 본 연구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

처하고 해결을 위해,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위해, 심리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작업 과정으로 감

정 탐색 및 인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평

소 자신의 심리적 안녕과 감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관심과 욕구가 있었으며, 이는 미술치료 키트 경험의

참여 동기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감정

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보고하였으나, 감정 탐색 및

인식 과정보다 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

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을 보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감정 탐색 및 인식, 해소의 과정이

모두 가능한 미술치료 키트를 제작할 필요성을 인식하

고 추후 개발 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간단한 미술적 요소, 블록이라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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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매체, 개별화된 독창적인 키트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로 키트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참여 동기뿐 아니라 체험 중에도 유희적이고 성취

감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키트의 지속성을 높이

는 요소로 시중에 있는 키트와 두드러진 차별성을 가진

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보통 키트 지속

기간은 2~3주로 나타났다. 이에 기간(2주, 1개월, 6개월,

1년)에 따른 키트를 제작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키트를 선택하는 방향성이 필요할 듯 보인다.

장기적으로 키트를 지속할 경우 흥미를 잃거나, 다양

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감정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자

료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대비 정보가 부족할 가능

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비대면 미술치료 키트라는 실

시간 소통의 어려움, 키트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

와 통찰 과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자료와 질문

지가 담긴 가이드 북 혹은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감정 탐색 및 인식을 위한 몰

입을 통해 축적된 결과물을 기반으로 자신과 감정에 대

한 통찰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이 미술

치료 키트 개발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연

결되었다. 개별적이고 독창성 있는 미술치료 키트의 결

과물은 자신을 인식하는 증거물이 되어 미술치료 키트

가 감정 탐색 및 인식의 도구로 의미가 있고, 감정의

변화 및 해소를 통해 치료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에 유아기부터 감정 탐색 및 인식의 훈련 도구로

교육기관이나 심리치료 및 상담 현장에서, 인생의 전환

기에 놓인 청소년, 중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

하며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부나 커플에

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미술치료 키트 사용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단순화와 비대면 치료에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익명

성, 치료 및 상담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비밀 보장

을 위한 키트 패키징 등 참여자들이 보고한 다양한 어

려움과 보완사항을 기반으로 키트를 수정하고자 한다

[21], [42-43]. 더불어 대상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대

상자별 맞춤형 키트를 개발하여 필요에 따라 후속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감정이 색으로

축적된 미술치료 키트의 결과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인식하였다. 미술치료에서 작품은 자신이 반영된 표현

으로 작품을 기반으로 한 언어화 작업 또한 매우 중요

한 과정이 된다[43-44]. 키트를 활용한 비대면 미술치료

의 경우 치료사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작품에

대해 의사소통할 기회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미술치

료보다는 부족하다[11]. 정신 건강을 위한 부정적 감정

의 해소를 돕기 위해 모바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키트를

연결하여 서비스를 개발한 연구가 있다[4]. 우리는 미술

치료 키트 개발이 완료되면 온라인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

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에 미술 혹은 미술치료 기반 키트 개발 및 경험

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미술치료

키트 경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등에

따른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질적 연구도 의

미 있으나, 미술치료 키트 관련 양적 연구는 전무한 상

황이다. 이에 많은 참여 대상자가 키트를 경험하고, 그

에 따른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양적 연구 또는

그 외의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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